
과학기술정책동향Vol.6 No.1 (통권제82호 1996. 1) 014

 

News & Views 

프랑스 산업부, 2000년의 프랑스 산업을 위한 100여개 핵심기술 발표 

지난 7월, 프랑스 산업부는「2000년에 있어서의 프랑스의 산업을 위한 100개 핵심기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①프랑스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기술은 무엇인가, ②그러한 기술에 대하여 프랑스 및 유럽의 기술수준은 어떠한가, ③
어디에 연구개발의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3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라이프사이언스, 환경, 정보
통신 등 9개분야의 136개 핵심기술을 추출하였다(국방 관련 기술을 제외).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105개의 핵심기술
을 list-up하여 短中期的(5∼10년)으로 프랑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집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기술혁신의 가속, 시장의 국제화, 국제경쟁의 격화라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자원을 투입해야 할 기술결정
에 있어서는 기술에 대한 명확한 비젼과 적절한 선택이 요구되며, 정부의 기술정책은 새로운 산업전략에 가장 적합한 틀을 제공해
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의 비슷한 검토사례(일본의 기술에측조사, 미국의 경쟁력평의회의 보고와 국가적 핵심기술보고
서, 영국의 기술예측 프로그램)등을 들고 있다. 

기술검토는 산학관 대표 약20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파일롯트위원회 하에서, 분야별로 10개의 전문가 그룹(각 그룹은 산
업계·연구계의 15∼20명으로 구성)이 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핵심기술선택의 기준으로서 시장의 규모·성장율·대외무역에 대한 영

향, 경쟁력 획득·유지에 의한 메리트, 국가적 수요에 대한 공헌 등 9가지의 기준을 이용하여 전체에서 676개의 기술을 선정하였

다. 기술의 순위는 경쟁력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이라는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겨졌고, 파일롯트위원회에서 10개 그룹의 기술리
스트를 종합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된 136개 기술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조사,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의 전문가에 대한 설문
과 특허데이타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각 기술의 과학면·산업면에서의 프랑스 및 유럽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그 기술이 연

구개발 잠재력과 산업력의 관점에서 프랑스의「경정적인 秘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시장의 규모·성장율 등의 관점에서 그 기

술이 충분한「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측면을 검토하여, 105개의 핵심기술이 결정되었다(표 참조) 

각 기술에 대한 프랑스의 기술수준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은 과학·산업 어느 면에서도 프랑스 및 유럽 전체의 가장 약한분야이다. 

○과학면에서 프랑스는 대체적으로 강하다(「약하다」고 분류된 기술은 136개 기술 중 17개 뿐). 단 재료분야에서는 약하다. 

○산업면에서는 프랑스가 강한 분야는 건축·인프라스트럭쳐와 에너지이다. 정보·통신기술 이외에서 특히 약한 분야는 의약·바이오

테크놀로지분야이다. 

○과학에서 산업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프랑스는 대체적으로 약하다. 그 중에서도 조직관련기술과 수송분야는 의약·바이오테크놀

로지분야에 이어 갭이 크다. 

○과학면에서의 위치와 산업면에서의 위치의 갭은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도(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 적용되는 것
으로, 과학적 발견에서 제품화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이행이 보다 용
이하게 보이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중요한 핸디캡이다. 

○이러한 결론은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널리 알려진 문제로, 이번의 분석에 의해 또다시 문제가 확인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중요기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① 핵심기술에 있어서의 프랑스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결집할 것. 

② 연구와 산업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과학에서 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직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추진

할 것. 

③ 그 밖에, 기술·경쟁동향을 파악하는 노력의 강화, 과학기술정보의 이용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미래를 전망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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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활동의 계속 등 

<표> 추출된 105개 중요기술 

(科學技術ジ-ナル, 1995년 12월호) 

　

중국은 하이테크에서도 수출대국이 되는가? 

중국이 완구, 자동차, 램프, 電動工具 등 노동집약형 제품에서 최대의 생산·수출국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 등 주요선진

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계, 전자제품 등 하이테크제품에서도 중국의 수출이 대폭적으로 신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2년 동
안에 중국의 수출은 33%의 신장을 이룩하였고, `95년의 대미무역흑자는 380억 달러, `96년에는 500억달러로, 일본의 대미흑자 
660억 달러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外資進入을 저해하는 중국의 보호정책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고, 중국은 WTO 가
입에서 歐美의 통상보복조치를 견제할 방침이다. 

선진국이 주시하는 중국의 수출제품구성의 변화는 아시아 기업이 하이테크제품공장을 중국에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또 인플레이
션 억제로 2년 넘게 긴축금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대금결제가 빨라 수출에 적극적인 것도 중국의 수출드라이브를 뒷
받침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 1995년 11월 13일자) 

일본 원자력위원회, ATR(신형전환로) 계획 변경 

1995년 8월 25일, 經濟性의 관점 등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 신형전환로(ATR) 실증로 건설계획에 대한 중지가 원자력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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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되었다. 신형전환로는 국가프로젝트인 신형동력로개발의 하나로서 국산기술에 의한 개발을 추진해왔다. 신형전환로는 
重水를 減速材, 輕水를 冷却材로 이용하는 형태의 원자로로, 연료로는 천연우라늄에서부터 플루토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니고 있다. 원형로는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이 福井縣 敦賀市에 건설하여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후겐」이다. 

다음 단계인 실증로는 출력 약 60만 킬로와트로 전원개발(주)가 靑森縣 大門町에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
다. 작년 5월에 그 지방의 어업보상협정이 타결되어 건설공장 전망이 세워졌기 때문에 건설공사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 바, 당
초 견적인 약 3,960억 엔이 약 5,800억엔이 될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때문에, 7월 11일, 전기산업연합회가 원자력위원회 등에 
대하여 ATR실험로 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망하였다. 경제성 뿐 아니라 핵연료리사이클, 연구개발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
로 검토하고, 신중한 심의결과, 8월 25일, 실증로건설계획의 中止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구체적인 결정내용은 건설계획이 1년씩 10년에 걸쳐 연장됨으로써 근본적인 경제성 향상을 위한 방책이 채택되지 않은채, 건설
공사비의 대폭적인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근본적인 경제성 향상방책은 가능하지만 10년 이상의 세월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실증로건설계획은 중지되어야 타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전기산업연합회로부터 제안된 全爐心에 MOX 연료를 이
용하는 개량형 沸騰水型 경수로(ABWR)는 플루토늄의 수급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대체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하였다. 

원형로「후겐」은 이제까지 16년 이상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전되었으며, 또 단일로로서는 세계최대의 MOX 연료 이용실적을 가
지는 등, 핵연료리사이클정책을 일부 선행적으로 실증하여 국내외의 이해를 넓히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
로도 운전을 계속하면서 플루토늄 이용기술개발시설이나 국제공동연구시설로서 이용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科學技術ジ-ナル, 1995년 12월호) 

대만, 자동차 육성정책 수정 

대만의 經濟部(통산성에 상당) 工業局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수정하기로 결정
하였다. 내용은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앞으로 5년 이내에 현재의 30%에서 22.5%로 인하하며, 또 대만의 자동차메이커에 의한 신
차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화물세의 우대비율도 현재의 3%에서 9%로 완화하고, 앞으로의 자동차산업정책의 중점을 수출에 두는 
것으로 되어있다. 공업국에 의하면, 현재 대만의 WTO 가입의 최대 장애는 일본과 한국이다. 이들 양국이 요구한 관세수입제한은 
대만이 받아들인 한도인 6,000대 보다 훨씬 많다. 대만은 WTO에 가입한 후 3000cc 이하의 자가용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5년 이내에 25%로 인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정안에서는 22.5% 또는 20%로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국산
화율에 과한 규제도 모두 해제하려 한다. 한편 각국에 대한 제한대수에 대하여, 미국은 79,000대, EU는 50,000대, 그 밖의 나라
는 각각 6,000대이다. 각국에 대한 관세제한은 WTO 가입 1년째의 실적을 베이스로 하여 매년 10%씩 증가시킬 예정이다. 

공업국은 수입관세의 인하가 국산차메이커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財政部와 협의하여, 메이커가 하고 있는 차종, 엔진 등의 설계
는 하이테크사업으로 간주하여 우대화물세율을 3%에서 9%로 완화하고, 또 실시기간은 4년으로 하여 대만의 자동차, 전자 콘트
롤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는 부품업계의 발전도 꾀하려고 한다. 작년 대만의 자동차산업의 생산고는 2,700億 元으로, 육성정책
으로 제정된 `95년도 목표인 2,475億元을 돌파하였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00년 시점에서는 4,000億 元에 달할 전망이다. 新
自動車育成政策에 의하면, 대만의 자동차산업의 수출대수는 2000년에는 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대만의 中華
汽車와 裕陸自動車의兩社는 중국과 토리코에 공장을 개설하여 자사개발차종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또는 중동지역으로 수출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대만 정부는 외자계 자동차메이커가 대만에 구매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촉진하여, 자동차 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日本工業新聞, 1995년 12월 15일자) 

미국 HDTV의 일반방송은 98년? 

TV 방송회사와 전자기기메이커 그룹이 미국 최초의 HDTV局 설치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96년중의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TV국은 신기술의 테스트와 개량이 목적인데, 설치비용이나 입지 등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일부 방송국은 디지탈 방
송용 신송신시설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광고수입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소비자가 신디지탈 TV 수상기를 구입하
게 될지도 불분명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推進派는 테스트를 끝낸 HDTV 방송기준의 채택을 11
월 중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권고하여 `96년초에 FCC 기준의 일반사용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통신서비스
와의 문제가 얽혀, 신디지탈 채널을 기존 방송국에 할당할지 입찰할지는 아직 미정으로, 고품위 TV의 일반방영개시는 `9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Washington Post, 1995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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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산성, 벤쳐재단에 대한 융자 증액 

일본 통산성은 벤쳐기업지원책의 일환으로 `95년 중에 시작한 都道府縣의 벤쳐재단 설립에 대한 융자총액을 당초계획인 120억 
엔에서 160억 엔으로 인상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재단설립계획이 10건에 달하여 융자요구액이 예상을 상회하였기 때문이
다. 또한 통산성과 대장성은 `95년말까지 40억엔을 상승시킬 방침이며, 더 나아가 `96년도에는 27개 府縣이 설립을 계획하고 있
어, 융자요구액은 200억 엔이 될 전망이다. 통산성이 `95년부터 실시하는 벤쳐지원책은, 국가가 中小企業事業團에 출자하여 사업
단의 고도융자제도(무이자융자)를 활용하여 도도부현의 벤쳐기업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간의 벤쳐캐피탈
을 통하여 벤쳐기업을 위한 직접융자를 추진하는 외에, 사채인수에 대한 채무보증도 실시한다. 통산성은 제2차 보정예산에서 사
업단에 대한 신규출자액으로 120억 엔을 확보였는데, 10개 道縣으로부터 재단설립 융자요구가 있어, 총액이 160억 엔에 달하였
다. 

각 자치체의 융자요구는 山形縣의 34억 엔을 필두로 대부분이 10억 엔 이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는 10억 엔 이상의 요구
에 대해서는 금액을 인하할 것을 바라고 있는 상태로, 부족액은 사업단의 예산을 재편성하여 `96년말에 보충해 줄 전망이다. 벤쳐
재단은 기존의 각 도도부현의 재단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벤쳐기업에 대한 투자와 벤쳐 캐피탈에 대한 채무보증을 실시하기 위해
서는 심사 노하우의 축적이 급선무이므로, 자치체에서는 Venture Enterprise Center(VEC)의 심사체제를 연구하거나 중소기업
투자육성회사로부터의 자문가 파견 등으로 심사기능을 정비해 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은 새로운 어드바이스제도를 검토하여 지
원체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또 채무보증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을 개정하여 中小企業信用保證工庫에 
의한 再保險制度를 창설한다. 벤쳐 캐피탈의 사채인수액의 1/2을 신용보험공고의 재보험으로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보증범
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6년도는 동경에 인접한 埼玉, 千葉, 神奈川의 3개 현 외에 大阪府와 京都府 등 27
개 부현이 재단설립에 리스트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벤쳐기업이 집중되는 동경이나 지진의 영향이 계속되는 兵庫縣은 아직 설
립계획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지원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日本工業新聞, 1995년 12월 14일자) 

일본 공업기술원, 연구개발지원제도 재검토 

통산성 공업기술원은 과학기술진흥의 촉진과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여 연구개발지원제도의 재검토를 착수하는데, 3월까
지 예산배분을 포함하여 현행연구개발 및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정부와 공업기술원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
로 크게 나누어 `97년도 이후의 시책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과학기술진흥은 산업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효시책으로서 국가의 연
구개발예산도 확충될 예정이다. 

보정예산을 활용하여 앞서 공모한 제안형 연구개발에는 다수의 젊은 연구자가 응모하여 예산배분의 경직화가 지적되는 기존의 연
구개발지원책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 금년 11월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시행되어 `96년 6월을 목표로 과학기술기본
계획이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업기술원은 내년 1월부터 현행 연구개발체제의 재검토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보조금제도와 국가와 민간 연구기관 교류, 연구자의 신분보장 등에서부터 연구기관의 설비기기구입 등 다방면에 걸쳐 재검
토를 하여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문제점을 추출한다. 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진흥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과 
공업기술원이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눈다. 문부성이나 과학기술청은 타성청과 공통될 것으로 보여지는 과제는 과학기술기
본계획에 담겨지도록 제안한다. 

또 통산성 공업기술원이 대응·개선이 가능한 것은 `97년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의 연구개발비는 `92년의 과학기술

정책대강에서 조기배증방침이 나와, 통산성, 문부성, 과학기술청의 3개 성청이 2000년까지 구체화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예
산이 확충되어도 종래 시책의 연장선상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기업이
나 개인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 대담한 조성이 가능한 제도의 도입 등도 과제로서 부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日本工業新聞, 1995년 12월 19일자) 

일본, 내년도 과학기술진흥비 6% 증가될 것으로 전망 

일본의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의 대장성案은 국채의 상환과 주책금융전문회사의 처리대책으로 외관상 규모는 팽창하였지만, 정책
적 경비인 일반세출이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4%의 증가에 머무는 등, 내실은 과도한 국채발행에 의존하는 재정사정을 반영한 초
긴축형이다. 그러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최대한 배려하여 공공사업 관련 경비가 NTT 株活用事業과 공공투자중점화를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가된 외에, 21세기의 산업개발기반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과학기술 진흥비도 同 6.0% 
증가되어 原案內示段階에서는 17년만의 높은 신장을 확보하였다. 대장성 원안을 둘러싼 각 성청과의 부활절충은 21일부터 시작
되어 25일에는 정부안이 각의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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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村 대장성 장관은 20일 오후의 각의에 `96년도 일반회계예산과 재정투융자계획의 대장성원안을 제출, 승인을 얻어 각 성청에 
內示하였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을 5.6% 상회하는 75조 1,049억 엔으로 `91년도(6.2% 증가)이래 높

은 신장을 나타내었다. 이는 국채비의 증대가 주요인으로 내시직전에 결정된 주택금융전문회사 처리에 따른 재정자금추가로 더
욱 규모가 팽창되었다. 

정책적 경비에 있어서의 일반세출은 세수부족을 배경으로 43조 1,409억 엔으로 2.4% 신장에 머물러, `94년도(2.3% 증가)에 이
은 낮은 신장율로 억제되었다. 경기하한선효과가 기대되는 공공사업관련비는 9조 6,184억 엔으로 4.1%의 신장을 확보하였고, 
또 과학기술진흥비가 6.0%증가한 7,258억 엔이 되어 장래의 경제발전의 기반에 중점배분된다. 방위관련비는 2.58%증가한 4조 
8,455억 엔으로 槪算要求段階의 2.9%증가를 하회하였지만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연평균 실질신장율(2.1%)은 상회하였다. 정
부개발원조(ODA)는 1조 1,370억 엔 정도로 2.8%정도 증가에 머물러 과거 최저의 신장으로 억제되었다. 한편 세입은, 稅收가 전
년도 당초를 하회하는 51조 3,450억 엔으로 전망되어, 과거최대규모인 21조 210억 엔의 신규국채발행을 단행한다. 그 중 건설국
채는 9조 310억 엔, 나머지 11조 9,980억 엔이 적자국채이다. 주택금융전문회사 처리대책으로서 만들어진 6,850억 엔의「긴급
금융안정화자금」은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출자인 50억 엔이 건설국채, 손실처리에 충당되는 6,800억 엔은 적자국채로부터의 지
출이다. 

(日本工業新聞, 1995년 12월 21일자) 

유럽의 연구개발동향 

유럽경제가 다시 침체되고 있다. 유럽각국은 경기회복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는 위기적 상태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독일은 경기침체에 의해 稅收 부족이 1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減稅는 무리일 것이다. 또 마르크高에 의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 프랑스는 고금리에 의해 프랑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소비지출이 침체되고 있어, 시라크 정권의 지지율은 30% 
정도이다. 또한 예산의 혼미에 의해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영국은 경제침체에 의해 재정적자가 1/3확대되었다. 이탈리아는 
수출이 여전히 호조이지만 GDP를 넘고 있는 정부부채의 삭감은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유럽연합의 연구개발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은 400년 동안 유일의 세계적 발명·발견의 원천으로,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하

여 볼타, 카르노, 파라데, 웨버, 파스퇴르, 헬츠, 마르코니 등 수 많은 대과학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과학기술 우위도 20
세기 전반까지로, 1930년대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 후에는 일본이 발명·발견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과학기술애국주의도 외국기술의존주의도 유럽에는 적절치 않을 것이다. 발명·발견으로 유럽이 다시 지

배적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유럽기업이나 유럽사람들의 이익은 유럽기업 상품의 세계시장으로의 수출에 의존하
고 있다. 

유럽위원회(EC)의 연구예산으로 지원하는 연구는 유럽의 연구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유럽위원회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수 년 동안에 유럽 기술혁신의 부활을 예상케 하는 움직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유럽에 장래에 획기적인 성
과를 낳을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그 하나로 들 수 있다. 공공연구개발기관, 예를들면 CERN(유럽원자
핵연구소)은 실험이나 기술개발에서 유럽의 물리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SA(유럽우주기관)의 예산은 연구 보다도 
기술개발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는데, 연구성과는 유럽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공동연구개발의 관료주의적 폐해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 라이프사이언스의 공동프로젝트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유럽분자생물과학연구소(EMBL)가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연구체제는 연구성과의 보급에 효율적이다. 

유럽 각국 정부는 지금 연구기능의 강화에 착수하고 있다. 1980년대초, 구서독 정부는 오랜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연구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는데, 1985년에 크릭칭크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여 안도하였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자국의 연
구비 증액에 적극적이었다. 1980년에 프랑스에서 제1차 미테랑 정권이 성립하여, 영국의 윌슨 정권과는 달리 연구비의 증액을 실
현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산업계의 연구비 지출도 증대하여 1992년에는 105억 ECU(1987년 가격)로 1981년보다도 61%가 증
가하였다. 스페인도 프랑스 보다는 적지만 산업계의 연구비 지출이 1992년 14억 ECU가 되어, 1981년부터의 신장율은 네델란드
의 3배 이상이었다. 더욱이 신장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특히 큰데, 연구비 총액은 1981년 45억 ECU(1987년 가격)
에서 1992년에는 90억 ECU로 배증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연구개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비교를 해보면, EU 연구비의 국내총생산(GDP)比는 2%로, 일
본의 2.7%, 북미(멕시코 포함)의 2.4%보다 낮다. EU의 연구자 수는 70만 명이며, 인구가 EU의 2/3인 미국은 95만 명, 인구가 
반 이하인 일본은 57만 명으로 되어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럽의 대학시스템을 다양화시키고 우수한 연구자를 많이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유럽위원회가 고등교육을 취급하는 권한을 얻었는데, 대학정책은 국가정책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연구개발 인프라스트럭쳐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EMBL을 강화발전시키는데는 연구용 쥐의 증식시설이 필요하다. 또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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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연구관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유럽위원회는 종래, 유럽내에서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
으며, ESPRIT계획(정보기술개발계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적 공용기술개발은 유럽시장통합에 의해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오늘날 전혀 축소되고 있지 않다. 

(日本 工業技術, 1995년 12월호) 

미국 경쟁력위원회, 미국의 경쟁력 분석 

미국 경쟁력위원회는 1995년 8월, 예년과 같이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쟁력위원회는 1987년부터 미국
의 경쟁력에 대한 연차보고를 하고 있다. 경쟁력 지침이라고 불리우는 동 보고에서는 미국의 경쟁력을 과거의 미국 자신의 퍼포먼
스와의 연차적인 비교 및 공업선진국으로 불리우는 G7 국가들(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비교의 2가
지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경쟁력」이란 산업경쟁력에 대해 대통령위원회가 1985년에 정한 정의에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경
쟁력」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 하에서 어떤 국가가 한편으로 국민의 실질수입을 유지확대하면서 국제적인 시장에서의 테
스트에 합치하도록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위한 생활수준, 무역, 생산성, 
투자의 4가지의 요소로 나타낸 피라미드가 있다. 

「생활수준」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궁극의 목적이다. 그래서 경쟁력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지표라고 생각된다. 본 보고에서는 생활수준의 지표로서「1인당 GDP」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로써 
장기적 또는 최근연도의 생활수준의 실질적인 성장정도를 파악하였다. 또 구매력평가를 이용하여 생활수준을 평가하였다.「무
역」은 국가의 생산성과 제품이나 제조과정에 대한 투자의 수준과 관련된다. 성장률과 수출량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
한 지표이다. 최근의 보고에서는 제조업제품의 수출에 대하여 장기적 및 최근 연도의 성장률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상품이나 서
비스의 수출과 무역수지에 대한 정보가 취급되고 있다.「생산성」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급되는 효율을 나타낸다. 이
것은 주로 그 이전에 투자된 투자, 노동력의 질, 기술혁신, 제조설비의 질, 또는 이들 제요인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따
라 결정된다.「투자」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기초적인 구성요소로, 피라미드의 최하부에 위치한다. 투자는 또 국가경쟁력의 
기본적인 결정인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투자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공장설비등에 대한 지출과 같은 하드한 자산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또는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등의 소프트한 자산이 검토되었다. 또 국민의 연구개발에 관한 노력의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지표인 특허나 저축율에 대한 정보도 이용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용되고 있는 데이타의 대부분은 
OECD 및 The WEFA Group의 것이다. 

<미국의 경쟁력에 있어서「The Good News」> 

(1) 1994년에 미국의 생활수준이 年3%로 향상되어, 과거 10년 동안의 최고의 신장을 나타내었다. 이 때의 신장율은 일본이 최
하위이고, 독일은 밑에서 두 번째였다. 미국은 최고수준의 생활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신장율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내고 있다. 

(2)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 1994년에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4.9% 개선되어, 1987년 이후 최대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일본의 성장률은 G7 국가들 중 최저였다. 

(3) 제조업 노동력비용에 대해서는, 미국은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1978년부터 1993년 동안에 미국의 제조업에 있어
서의 단위노동력비용은 연평균 2.8% 밖에 증가하지 않아, G7 국가들 중 밑에서 3번째였다. 그러나 일본은 상승률이 가장 높고 독
일이 그 다음이었다. 

(4)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인 생상성의 수준은 여전히 G7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또 일본은 최하위이다. 

(5) 설비기계에 대한 미국의 투자신장은 매우 높아, 1994년에 13.5%로 3년 연속해서 G7국가들 중 최고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최하위이며, 독일은 밑에서 3번째이다. 그리고 1991년 부터의 3년동안에 미국의 설비기계에 대한 투자는 약 30% 증가하여, 일
본이나 독일을 포함하는 기타 국가들이 감소경향인데 반해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6) 미국의 민생용 R&D에 대한 투자액이 상승하였다. 1994년에 미국의 민생용 R&D에 대한 투자액은 2.7% 증가하여, 1991년 
이후에 최대의 신장율을 나타내었다. 일본은 최저의 신장이고 독일은 밑에서 2번째였다. 

(7) 미국의 공업제품수출은 호조이다. 미국의 공업제품수출은 1993년 6.2%에서 1994년에는 14.3%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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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후 최대의 신장율을 나타내었다. G7 국가들 중에서의 점유율도 22.2%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1981년 이후 최대이다. 
또 미국의 전공업제품수출은 1984년부터 1994년 사이에 157%가 증가하여, 다른 G7 국가들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장기적 및 
단기적인 신장율에 있어서도 일본은 최하위이며, 독일은 밑에서 2번째이다. 

<미국의 경쟁력에 있어서의「The Bad News」> 

(1) 미국의 생활수준의 장기적인 성장율은 낮다. 1984년부터 1994년 사이의 미국의 생활수준의 신장은 16.7%로, G7 국가들 중
에서 2번째로 낮다.

(2) 미국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단위시간당 산출량의 장기적으로 본 성장률은 낮다. 1983년 부터의 10년동안의 상황을 장기적으
로 보면, 제조업에 있어서의 단위 시간당 산출량의 성장률은 29%로 G7국가들 중에 밑에서 3번째이다. 

(3) 미국 전체의 신장율은 낮다. 1994년의 미국 전체의 생산성 신장율은 0.9%로 G7국가들 중 밑에서 2번째이다. 일본은 최하위
이다. 1984년부터 1994년의 장기적인 생산성의 신장율을 보아도 미국은 9.9% 밖에 신장하지 않아 역시 밑에서 2번째이다. 

(4) 산업계의 자금조달에 의한 연구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민생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
지만, 미국의 산업계에 의한 연구개발전체(군용 및 민생용)에 대한 자금투입액의 신장율은 1993년에 0.7%, 1994년에 0.2%로 
각각 감소하고 있다. 

(5) 미국의 저축율은 변함없이 G7 국가들 중 최저이다. 1994년의 미국의 국가 순저축액은 GDP의 2.5%이며, 가계 순저축액은 
4.1%였다. 이는 G7 국가들 중 최저이다. 

(6) 미국의 교육비용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3년 사이에 4년제 공립시설의 경우 29.2%, 사립의 경우 
43.2%가 증가하였다. 

(7) 미국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가 깊지 못하다. 1992년에 미국에서 수여된 학위 중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것의 비율은 
16%로, G7 국가들 중 가장 낮다. 

1995년판 경쟁력지침이라고도 불리우는 본 보고에서는 검토된 항목 중 거의 모든 단기적인 것에 있어서 미국의 강력한 전진이 
나타나 있다. 사실, 단기적인 척도에서 미국은 G7 국가들 중에서 안정되어 상위 3개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미국의 다
양하고 과학기술에 입각한 시장과 제품 인프라스트럭쳐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또 특히 정보 관련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우위성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를 편집한 하바드 비즈니스 스쿨의 미쉘포
터 교수는「미국의 전진은 일본과 독일의 경기후퇴와 싼 달러의 덕택으로,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Eastman Kodak 사의 George Fisher 사장은 「산업이 실력이상으로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위험한 때이다. 경기순환과 제품의 질은 개선되었지만, 보다 넓은 스케일로 경제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
직 힘든 전투가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다. 

(日本 工業技術, 1995년 12월호) 

아시아 지역, 금년에도 고성장 전망 

이제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해 온 아시아지역은 '96년에도 계속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
제연구소가 이번에 발표한「아시아 NIES·ASEAN제국 및 중국의 1996년 경제전망」에 의하며, 아시아 NIES와 ASEAN 5개

국, 중국을 합한 아시아 10개국·지역의 경제성장률을 8.2%로 예측하였다. 이들 국가는「세계의 성장센타」로서 '92년부터 8%대

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국별로 금년의 경제전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한국정부는 금년에 자본정비와 농업기반사업 등의 계속과 건설업계 지원을 목적으로 1조 원 규모의 정책융자를 실시할 예정으
로, 건설투자는 전년도 대비 7.2% 증가될 전망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95년 후반 이후의 신장둔화 때문에 전년도 대비 10.7포인
트 감소한 7.0%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또 무역의 수출증가율은 13.3%로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수입증가율도 
마찬가지로 12.0%저하한다. 그 결과, 한국의 '96년의 경제성장률은 7.7%로 전년도 대비 1.6포인트가 감소하게 되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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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로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96년의 경제성장률은 6.5%가 될 것이며 , 수출은 선진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 신장율이 둔화되지만 전년도 대비 10.0% 증가로 
여전히 순조로울 전망이며, 수입은 8.4%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 공공투자는 국가건설6개년계획의 최종년도 7.5%의 신장에 머무
르지만, 민간투자는 10.4%로 순조롭게 신장하고, 민간소비도 6.5% 증가될 전망이다. 

<홍콩> 

'96년에는 내수가 회복으로 돌아서고 계속 호조인 외수로 경제성장률은 5.6%가 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자산가격의 회복으로 
상승하여 3.2%의 신장이 예상되며, 투자도 5.8%가 신장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의 수입관세입하에 의해 중국에 대한 수출확대가 
전망된다. 반면 중국정부가 연초보다 부가가치세의 輸出還付率을 인하하였기 때문에 중국을 원산국으로 하는 재수출의 신장은 약
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국산품 수출은 전년을 약간 하회하지만, 명목에서 10.0%로 두자릿수의 신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투자, 정부소비의 신장
율은 모두 명목에서 10.0%가 될 것으로 보이며, 화폐공급은 전년을 약간 하회하는 10.0%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따라서 '96년의 
경제성장률을 전년을 약간 하회하지만 7.8%의 안정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96년은 9.0%의 고성장이 예측된다. 요인은 민간소비가 전년을 약간 하회하지만 소득증가 등을 배경으로 10.9%라는 두자릿수 
신장을 유지하고 또 공공투자가 사회기반정비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하여 12.3%의 순조로운 신장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역도 수출이 15.4%, 수입이 17.3%의 신장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소비는 7.0% 증가로 '94년과 같은 비율의 신장에 머무르지만, 공공투자는 14.0% 증가로 전년을 약간 상회한다. 해외직접투
자는 '96년에 인가베이스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96년에도 직접투자의 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무역은 쌀수출의 
신장저하로 신장율은 전년에 비하여 2포인트 저하한 15.5%가 전망된다. 수입은 4포인트 이상 하회하는 15.1%의 신장이 전망된
다. 그 결과 '96년의 성장률은 전년을 하회하지만 8.7%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96년을 전년을 0.3포인트 하회하는 7.2%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며, 수출은 8.0%의 증가, 수입은 12.1%의 증가가 전망된
다. 한편 투자는 전년을 하회하는 10.2% 증가가 예상되며, 민간소비는 전년에 이어 소득의 순조로운 신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7.0%의 증가가 전망된다. 

<필리핀> 

'95년 9월에 IMF 8條國(경상거래결제에 관한 환거래의 자유화) 으로 이행한 필리핀은 '96년 중반에는 IMF 프로그램의 조기종
료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자유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직접투자의 확대를 배경으로 투자는 전년도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15.9%가 증가될 전망이다. 또 민간소비는 5.2%의 신
장이 예상되며, 정부소비는 1.2포인트 상승한 5.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은 수출이 2포인트 증가한 24.0% 수입도 
12.8%의 증가가 전망된다. 따라서 '96년의 경제성장률은 6.7%로, '78년 이래 높은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베트남> 

'96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을 0.6포인트 상회하는 10.1%가 될 전망이다. 그 요인은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광공업생산이 전년을 
2.2포인트 상회하는 16.4% 증가하고, 또 서비스업도 0.5포인트 증가한 11.7%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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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6년의 경제성장률은 내수 및 수출이 호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10.3%로 예상된다. 소비는 전년과 마찬
가지로 7.8%의 신장이 예상되며, 동시에 투자도 제9차 5개년계획의 1년째로,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스트럭쳐부분에 대한 투자
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전년을 3.1포인트 상회하는 14.7%가 될 전망이다. 수출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순조로운 신장이 전망되
어, 명목에서 36%, 실질에서 20%가 될 전망이다. 한편 수입은 명목에서 29.2%, 실질에서 12.7포인 상회하는 24.8%의 신장을 
예측하고 있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1월 5일자) 

<담당·정책동향팀 朴敬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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